
통계로 본 서울사람들의 삶
(e-서울통계 87호)

정보공개정책과(행정국)

❍ 최근 급변하고 있는 사회속에서 서울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개인 및
사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시민들이 좀 더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정책적 관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해보고자 함.

❍ 따라서 ‘통계로 본 서울사람들의 삶’에서는 서울사람들의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및 계층의식, 가족의 모습, 청소년 여성 어르신의 삶의 변화,

독서 및 신문보는 인구, 여가생활 등 서울시민들의 삶과 인식 변화 등을

통계로 작성하였으며,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등 서울통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주로 활용된 자료는 서울시에서 공표하고 있는 서울서베이(2003~2013년)

및 통계청 사회조사(1998~2013년), 장래가구추계(2013~2030년)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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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및 유의사항

❍ 2013 서울서베이(서울시)

- 작성목적 : 서울시정 및 시민생활의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시정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 작성방법 : 만15세이상 서울시민 약 47,384명(표본가구는 2만 가구)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면접 조사된 내용을 집계한 결과임. ※ 만65세이상 조사대상은 4,521명임.

- 조사대상 기간(시점) : 2013. 10. 20. ～ 2013. 11. 25/ 조사주기 1년(매년)

❍ 2013 사회조사(통계청)

- 작성목적 : 사회적 관심사항, 삶의 질에 관한 사항 등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관심사를

파악하여 사회개발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 

- 작성방법 : 만13세 이상 서울시민 약4천7백여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면접 조사된 내용을

집계한 결과임. 조사결과에 따라 연령층이 다름.

- 조사대상 기간(시점) : 2013. 5. 11. ~ 5. 26.(16일)/ 조사주기 : 1년(매년)

❍ 2010 인구주택총조사-가구부문(통계청)

- 조사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연혁 : 인구총조사는 1925년, 주택총조사는 1960년 이후 매 5년마다 실시

- 조사기간 : 2010. 10. 22. ~11. 15. (25일간), 조사기준 시점 : 2010. 11. 1. 0시 현재 

- 조사대상 : 조사기준 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 본문 2000년, 2005년, 2010년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일반가구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임.

❍ 2010~2035 시도별 장래가구추계(통계청)

- 작성목적 : 가구의 양적 질적 변화정보는 각종 경제 사회 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

하는데 유용, 최근 가족 분화 및 해체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가구의 규모나

구조가 크게 변하고 있어 이를 파악하고 예측하기 위한 장래가구 추계가 필요

- 활용자료 : ① 기준가구 작성, 장래가구주율 및 가구구성비 추정 : 1990~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② 장래 가구추계 대상인구 추계 : 2011 장래인구추계(2010~2060)

③ 장래 혼인상태별 인구추계 : 인구동태자료 및 생명표(1990~2010)

- 작성대상기간/시점 : 2010~2035년(25년간 : 매년 7월1일 기준)

※ 본문의 2013년e, 2020년e, 2030년e 가구통계는 장래가구추계 결과 활용, e는 추정치임.

❍ 자료이용 시 유의사항

- 통계표 구성비 및 증감률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 합이 상위분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조사자료는 조사대상, 표본규모 및 설계 방법 등을 달리하는 타기관의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 필요함.



 「통계로 본 서울사람들의 삶」                                                          e-서울통계 87호

- 1 -

Ⅰ. 요    약

<주관적 인식 및 만족도>

• (서울시민 고향인식률) 15세이상 ’서울이 고향으로 느껴진다’ 2003년 65.1%→ 2013년 84.4% 증가

‣ 타지역 출생시민의 서울 고향인식률 2003년 56.2%→2013년 77.5%, 고향의 의미가 거주지로 변모

     ※ 2010년 만15세이상 서울시민 중 서울출생 : 40.3%

• (현재 삶 만족도 및 계층의식) 전반적인 생활 고려 시, 현재 삶에 만족하는 서울시민 35.2%, 불만족 19.8%

‣ 15세이상 서울시민 74.4%가 자신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중간층이라고 생각, 하층 23.3%, 상층 2.3%

‣ 본인세대 계층이동 뿐 아니라 자식세대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상승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전망

• (사회적 차별요인 및 소득 만족도) 15세이상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사회적 차별요인 1위 소득 수준

‣ 19세이상 소득자 중 본인 소득에 불만족이 50.4%로 절반수준이고, 12.2%만이 자신의 소득에 만족

‣ 19세이상 가구주 중 64.7%는 가구생활에 필요한 최소금액 대비 실제소득이 모자라다고 생각

‣ 가구재정이 악화되면 우선적으로 소비를 줄일 지출항목으로 외식비(55.5%)가 1위

<가족의 모습>

• (가구원수별 가구 및 가족 신뢰) 가족구조 4인가족 중심에서 1인 및 2인 소핵가족으로 변화

‣ 전체 가구 중 4인 가구 2000년 32.1%→2013년 20.8% 감소, 1인 16.3%→26.1%, 2인 가구 17.0%→23.8% 증가

‣ 가구원 수별 가구구조 변화 : 2000년 4인>3인>2인>1인>5인이상 → 2013년 1인>2인>3인>4인>5인이상

‣ 서울시민 94.3% 가족을 신뢰한다고 응답, 가족원 수가 많을수록 가족에 대한 신뢰도 높아

• (가족의 위험요인) 가족관련 위험 노인의 고립, 자살 및 이혼문제 심각성 인지율 높아

‣ 2013년 전체 일반가구 중 이혼가구 8.5%, 65세이상이면서 1인가구 4.6%, 인구10만명당 자살자 25.6명 

‣ 서울가정 중 32.5%는 지난 1년간 가족이 떨어져 살거나 건강이상 등으로 가정에서 위험을 느낌

<청소년의 삶>

• (스트레스 인지율) 2013년 중고생 스트레스 인지율(평상시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또는 많이 느낌) 42.1%

‣ 중고생 스트레스 주원인은 공부(성적, 진로 등) 58.3% > 부모님과 갈등 15.5% > 외모 10.4% 순

‣ 스트레스 해소방안으로 남학생은 게임, 여학생은 음악듣기가 가장 높아

• (주중 평균 수면시간) 중고생 주중 평균수면시간 6.3시간(밤12시30분에 취침, 아침 6시48분에 기상)

‣ 2013년 고등학생 주중 평균수면시간 5.6시간, 97.1%는 주중 하루평균 수면시간이 8시간 미만

‣ 고등학생 48.0%는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20.6%는 충분하다고 생각

• (기대 교육수준 및 사교육 참여) 2012년 학생 기대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이상 응답 91.6%

‣ 대학이상 교육 기대하는 목적 1위 ‘좋은 직업 갖기 위해’, 15~29세 청년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국가기관’

‣ 2013년 초 중 고 학생 사교육 참여율 75.0% (초등학교 84.8%, 중학교 74.7%, 고등학교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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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요    약

<일과 여성의 삶>

• (여성취업 견해 및 구조) 여성 가정일 관계없이 계속 취업해야 한다  1998년 28.7%→ 2013년 45.4% 증가

‣ 2013년 여성 취업자 연령은 25~29세 13.8%, 30~34세 13.7%, 35~39세 10.1%, 40~44세 11.9%

‣ 2013년 15~54세 기혼여성 중 17.3%(321천명)가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 여성

‣ 전체 여성 취업자 중 45세이상 비중 2000년 28.3% → 2013년 42.1%로 증가, 취업연령 상승

• (가사노동 및 고용불안) 직업(장)에서 고용불안 느끼는 여성 취업자 2011년 57.1%→2013년 62.4% 증가

‣ 19세이상 여성 취업자 중 48.3% 가정생활보다 일우선, 13.6% 일보다 가정생활이 우선으로 응답

‣ 가사노동은 ‘아내가 주책임, 남편 약간 도움’ 62.0%, ‘아내가 전적 책임’ 24.8%, ‘공평분담’ 12.1% 순

<어르신의 삶>

• (고령화 추이 및 노인부양 부담) 65세이상 인구 비율 2003년 6.3%→ 2013년 11.2% 증가

‣ 서울 2005년 고령화사회 진입 → 2020년e 고령사회 진입 전망 →2027년e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 2003년 생산 가능인구 12.1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 2013년에는 6.8명, 2040년e에는 2.0명 감소 전망

• (고령가구 및 노후준비 필요성) 일반가구 중 65세이상 고령가구 2000년 8.5% → 2013년 17.0% 증가

‣ 부모 노후생계를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는 견해 크게 감소 : 1998년 86.2% → 2012년 28.7%

‣ 65세이상 77.1% 노후 자녀와 동거 비 희망(자녀와 가까운곳 따로 46.2%, 노인전용공간 27.5%, 기타 3.4%)

• (노후준비 실태 및 방법) 65세이상 노후 준비율 2005년 36.2% → 2013년 51.4% 증가

‣ 65세이상 남성 노후 준비율 56.8%이고, 여성은 46.8%로 남성보다 낮아

‣ 50~64세 준 고령자 노후 준비율 77.9%, 노후 준비 방법(복수응답) 보험>은행저축>공적연금 등 순

• (노년 취업과 결혼 이혼) 65세이상 취업자 2003년 2.8%→ 2013년 5.3% 증가, 2012년부터 20~24세 취업자 추월

‣ 2013년 이혼한 남성(20,126건) 중 60세 이상 2,348건으로 11.7% 차지, 황혼 이혼 꾸준히 증가

<교통 문화 여가>

• (주요 교통수단 및 이용 만족도) 2013년 통근 및 통학하는 시민 73.9%, 평균 소요 시간 34.9분

‣ 통근 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54.8%, 승용차 26.2% 순, 통학 시 대중교통 70.7%, 도보 23.3% 순

‣ 버스 이용 만족률 2003년 24.0% → 2013년 62.7%, 전철 이용 만족률 2003년 45.3% → 2013년 71.3%

• (신문 독서 문화예술관람) 신문 보는 인구 79.6%, 인터넷 신문(81.1%)이 일반 신문(62.3%)보다 높아

‣ 독서인구 비율 69.3%, 독서량 1인당 연평균 19.3권, 교양서적은 여자가, 직업서적은 남자가 높아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비율 70.3%, 관람내용 중 영화 관람률이 90.2%로 가장 높아

• (여가생활) 주말 및 휴일 주 여가활동으로 TV DVD시청(33.8%)>가사(13.2%)>휴식(10.5%) 순

‣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 시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여행이 48.5%로 가장 높아

‣ 13세 이상 24.6% 여가활용에 불만족, 주된 사유는 경제적 부담(62.1%)>시간부족(20.2%) 순



 「통계로 본 서울사람들의 삶」                                                          e-서울통계 87호

- 3 -

1. 주관적 인식 및 만족도

1-1. 고향인식률

서울이 고향으로 느껴진다는 서울시민 고향인식률 증가 : 2003년 65.1% → 2013년 84.4%

 ▶ 타지역 출생 시민의 서울 고향인식률 증가         : 2003년 56.2% → 2013년 77.5% 

고향의 의미가 출생지보다는 거주지(살아온 곳)로 변하고 있음

□ 만15세이상 서울시민 중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은 절반이 채 안되는 수준이지만 출생지와 

상관없이 서울을 고향으로 생각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은 2013년 84.4%로 첫 조사를 

시작한 2003년 65.1%에서 19.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만15세이상 서울시민 중 실제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은 40.3%로 절반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2013년 서울서베이 조사에서도 조사대상 중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은 46.9%로 만15세이상   

서울시민 중 서울 출생은 절반이 안 됨.

서울태생
40.3%

타지역태생
59.7%

2010년 만15세이상 서울시민의 서울 출생 여부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 특히, 타지역 출생 시민 중에서 서울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살다보니 서울이 고향으로 

느껴진다고 응답한 시민은 2003년 56.2%에서 2013년 77.5%로 증가하였으며, 서울 출생 

중에서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이 고향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2003년 

19.4%에서 2013년 7.0%로 감소하였음.

○ 고향의 의미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출생지보다는 거주지(자신이 살아온 곳)로 변하고 

있음.

<만 15세이상 중 서울을 고향으로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 <서울출생여부에 따른 고향인식률> (단위:%)

65.1 

70.5 

74.9 
76.9 77.7 78.8 

81.2 

84.4

'03년 '05년 '07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단위:%) 구분 전체 서울이고향으로느껴짐
서울이고향으로 느껴지지 않음

만15세이상 
전체

2003년 100.0 65.1 34.9 
2007년 100.0 74.9 25.1 
2010년 100.0 77.7 22.3 
2013년 100.0 84.4 15.6 

서울
출생

2003년 100.0 80.6 19.4 
2007년 100.0 88.0 12.0 
2010년 100.0 88.1 11.9 
2013년 100.0 93.0 7.0 

타지역
출생

2003년 100.0 56.2 43.8 

2007년 100.0 66.1 33.9 

2010년 100.0 69.6 30.4 

2013년 100.0 77.5 22.5 

* 자료 : 서울시「서울서베이 각년도」
- 질문 :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서울이 고향과 같이 느끼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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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재 삶 만족도 및 계층의식
전반적인 생활을 고려할 때 현재 삶에 만족하는 서울사람이 35.2%로 불만족 19.8%보다 많음

15세이상 74.4%는 자신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위치가 중간층이라고 생각, 하층 23.3%, 상층 2.3%임

본인세대 뿐만 아니라 자식세대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전망

□ 2013년 만15세이상 서울사람들 중 자신의 전반적인 생활을 고려할 때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시민은 35.2%, 보통 45.0%, 불만족 19.8%로 나타남.

○ 현재 삶에 불만족한 시민보다 만족하는 시민이 더 많았으나 만족 응답율은 1/3

수준에 불과함.

□ 또한, 만15세이상 중 자신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위치는 어느 계층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74.4%가 중간층에 속한다고 응답했으며, 23.3%는 하층, 2.3%는 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함.

○ 중간층 중에서는 중하층이 50.4%로 중상층 24.0%보다 더 많았음.

 <15세이상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2013년)>  < 15세이상 정치, 경제, 사회적 계층의식(2013년) >
만족

35.2%

보통
45.0%

불만족
19.8%

3.14%

20.2%

50.38%

24.00%

2.26% 0.02%

하하 하상 중하 중상 상하 상상

중층 74.38% 상층 2.28%하층 23.34%

* 자료 : 통계청 「2013 사회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 자료 : 서울시 「2013 서울서베이」

□ 한편 서울사람들은 본인세대 뿐만 아니라 자식 세대에서도 본인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

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낙관보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더 높았음.

○ 우리사회에서 본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31.3%가 높다고 응답한 

반면, 53.2%는 낮다고 응답하고 있어 본인세대의 계층이동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적임.

○ 또한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39.4%, ‘낮다’ 43.2%로 응답

하고 있어 본인세대에 비해서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본인세대에 비해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비관적 전망이 더 높았음.

 <본인세대 계층이동(2013년)>   (단위:%)  <다음세대(자식세대) 계층이동(2013년)> (단위:%)
구 분 계 높음 낮음 모르겠음

13세이상 
인구

계 100.0 31.3 53.2 15.5 
13~19세 100.0 52.4 35.4 12.2 
20~29세 100.0 35.6 51.7 12.7 
30~39세 100.0 28.7 60.1 11.2 
40~49세 100.0 28.6 58.6 12.9 
50~59세 100.0 25.0 58.0 16.9 
60세이상 100.0 28.6 45.4 25.9 

구 분 계 높음 낮음 모르겠음

19세이상 
인구

계 100.0 39.4 43.2 17.4
19~29세 100.0 39.4 44.8 15.9
30~39세 100.0 38.2 48.9 12.8
40~49세 100.0 40.0 45.4 14.5
50~59세 100.0 41.5 40.7 17.9
60세이상 100.0 38.1 35.3 26.6

* 자료 : 통계청 「2013 사회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 - 표 안의 구성비(비율)는 반올림된 수치로 합이 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본인세대 계층이동 :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식세대 계층이동 :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본인세대에 비해 다음세대인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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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적 차별요인 및 소득 만족도

2013년 15세이상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사회적 차별요인 1위는 소득수준.

19세이상 소득자 중 본인 소득에 불만족이 50.4%이고, 12.2%만이 본인의 소득에 만족

19세이상 가구주 중 64.7%는 가구생활에 필요한 최소금액 대비 실제소득이 모자라다고 응답

가구재정이 악화되면 우선적으로 소비를 줄일 지출항목으로 외식비(55.5%)가 1위

□ 2013년 만15세이상 서울시민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차별받는 요인으로 소득수준(29.6%)을

1위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교육수준(27.0%)이 뒤를 이었음.

□ 본인의 소득 만족도를 보면, 19세이상 인구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74.7%이며, 이들 중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사람은 12.2%에 불과한 반면, 불만족인 사람은 50.4%로 나타남.

 < 15세이상 사회적 차별요인(2013년) >  < 19세이상 본인 소득 만족도(2013년) >  
29.6 

27.0 

13.7 

8.4 7.3 
5.7 5.4 

2.9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 국적 외모 나이 성별 기타

(단위:%)

16.3

34.1
37.4

10.9

1.3

매우불만족 약간불만족 보통 약간만족 매우만족

(단위:%)

* 자료 : 서울시 「2013 서울서베이」                              * 자료 : 통계청 「2013 사회조사」

□ 2013년 19세이상 가구주 중 가구생활에 필요한 월평균 최소금액을 실제 소득과 비교했을 때,

‘소득이 여유있다’고 응답한 가구주는 9.8%에 불과하였으며, 가구주 중 64.7%는 ‘소득이 

모자라다(매우 모자람 24.9%, 약간 모자람 39.8%)’고 응답함.

○ 또한 19세이상 가구주는 만약 가구 재정상황이 악화된다면 우선적으로(가장 먼저) 소비를 

줄일 지출항목으로는 외식비(55.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가구당 월평균 소득(2013년)> < 주관적 소득수준(2013년)> < 긴축소비 지출항목(2013년)>

5.7 

11.9 

19.7 

25.1 

18.2 19.4 

100 만원

미만

100~200 
만원미만

200~300 
만원미만

300~400 
만원미만

400~500 
만원미만

500 만원

이상

(단위:%)

24.9

39.8

25.5

8.8

1.0

매우모자람 약간모자람 적정함 약간여유있음 매우여유있음

(단위:%)
55.5

37.9
34.9 33.3

19.9
15.2

12.3
9.2

5.8

외식비 식료품비 의류비 문화

여가비

연료비 교통·

통신비

경조사비 교육비 보건

의료비

(단위:%)

* 복수응답임

* 자료 : 서울시「2013 서울서베이」       * 통계청 「2013 사회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조사대상 19세이상 가구주
- 월평균 가구소득 분포 : 귀댁의 지난 1년동안(2012.10.1.~2013.9.30.) 세금납부(공제)전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 주관적 소득수준 : 귀 가구의 생활에 필요한 월평균 최소 금액을 생각했을 때, 그 금액과 비교하여 귀 가구의 실제소득은 어느 수준입니까?
- 긴축소비 지출항목 : 만약 귀 가구의 재정상황이 악화된다면 어떤 항목의 지출을 가장 먼저 줄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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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의 모습

2-1. 가구원수별 가구 및 가족 신뢰

가족구조는 4인 가족 중심에서 1인‧2인 소핵가족으로 변화, 가족규모 축소 

 ▶ 4인 가구 2000년 32.1%→2013년 20.8% 감소, 1인 가구 16.3%→26.1%, 2인 가구 17.0%→ 23.8% 각각 증가 

 ▶ 가구원수별 가구구조 변화 : 2000년 4인>3인>2인>1인>5인이상 → 2013년 1인>2인>3인>4인>5인이상

서울시민 94.3% 가족을 신뢰한다고 응답, 가족원 수가 많을수록 가족에 대한 신뢰도 높아

□ 서울 가족구조가 4인 가족 중심에서 1인 및 2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 가구원수별 가구분포를 보면, 2000년만 해도 4인가구가 32.1%로 가장 많았으며, 1인 

가구 16.3%, 2인 가구 17.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3년에는 1인가구가 26.1%로 가장

많고, 2인 가구 23.8%, 4인가구는 20.8%의 비율을 보임.

○ 가구원 수별 가구구조는 2000년 ‘4인>3인>2인>1인>5인 이상’에서 2013년 ‘1인>2인 

>3인>4인>5인 이상’으로 변하였음.

○ 또한 2030년e에는 1인과 2인가구는 더 증가하고, 4인 이상 가구는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가구원수별 가구 비중 >  < 가구원수별 가구 수 및 구성비 추이>

16.3 

20.4 

24.4 
26.1 

28.9 
30.1 

17.0 
20.3 

22.3 

23.8 26.9 

31.0 

21.7 
22.1 

22.5 22.6 22.9 
23.1 

32.1 

27.7 

23.1 

20.8 

16.7 
12.7 12.9 

9.5 
7.8 6.6 

4.7 3.1 

2000년 2005년 2010년 2013년e 2020년e 2030년e

5인 이상

1인
2인

3인

4인

(단위:%) 구 분 전체 
일반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이상

가구수
(천가구)

2000년 3,086 502 525 671 990 399
2005년 3,310 676 670 732 917 314
2010년 3,504 855 782 788 808 272
2013년e 3,568 932 848 808 744 236
2020년e 3,798 1,096 1,020 870 635 177
2030년e 4,042 1,217 1,253 934 514 124

구성비
(%)

2000년 100.0 16.3 17.0 21.7 32.1 12.9 
2005년 100.0 20.4 20.3 22.1 27.7 9.5 
2010년 100.0 24.4 22.3 22.5 23.1 7.8 
2013년e 100.0 26.1 23.8 22.6 20.8 6.6 
2020년e 100.0 28.9 26.9 22.9 16.7 4.7 
2030년e 100.0 30.1 31.0 23.1 12.7 3.1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00~2010년)」, 「장래가구추계(2013~2020년)」, 국가통계포털(KOSIS),    e : 추정치
 -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로 주민등록상 세대와는 차이가 있음.

주) 통계표 내의 값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2013년 서울시민들의 가족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함께 사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족을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이 높았음.

○ 만15세이상 서울시민 중 94.3%가 가족을 신뢰  

한다(약간 신뢰 35.8%, 매우 신뢰 58.5%)고 응답  

하고 있어, 가족 신뢰도는 높은 편임.

○ 특히 가족을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에 1인가구원은  

50.6%, 2인 가구 54.8%, 3인 가구 58.9%, 4인 이상   

가구원 62.4%로 각각 응답하고 있어 가구원수가    

많은 가족일수록 가족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았음. 1.7 

2.7 

1.9 

1.5 

1.6 

3.9 

7.1 

4.6 

3.3 

3.1 

35.8 

39.6 

38.8 

36.3 

32.9 

58.5 

50.6 

54.8 

58.9 

62.4 

전체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이상

신뢰안함(전혀+별로) 보통 약간 신뢰함 매우 신뢰함

* 자료 : 서울시 '2013 서울서베이'

<  가족에 대한 신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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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족의 위험 요인

가족관련 위험 심각성 인지에서 서울시민들은 노인 고립과 자살 및 이혼 문제 심각성 인지율이 높음

 ▶ 2013년 전체 일반가구 중 이혼가구 8.5%, 65세이상이면서 1인가구 4.6%, 인구10만명당 자살자 25.6명

□ 2013년 서울가정 32.5%(3가구 중 1가구 비중)는 지난 1년간 가정(본인 자신)에서 위험을 

느꼈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한 위험 중 가족의 건강이상(입원, 수술 등),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것(이혼, 별거, 취업, 입대 등), 직업불안정 등의 순으로 많았음.

□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요인 중 만15세이상 서울시민들은 노인의 고립과 자살 

및 이혼 문제를 다른 위험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음.

 <지난 1년간 가정에서 느꼈던 위험 유형(2013년)>  <15세이상 가족관련 위험 심각성 인지정도(2013년)>

0.5 

3.8 

7.8 

15.8 

17.9 

19.8 

35.1 

35.4 

기타

산업 재해

범죄 피해 (사기, 절도, 폭행, 살인 등)

투자 손실 (주식, 부동산 등)

실직 또는 파산

직업 불안정(비 정규직 전환 등)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것 (이혼, 별거, 취업, 입대 등)

가족의 건강 이상 (입원, 수술 등)
(단위:%)

서울가정 32.5%는

지난 1년간 가정에서

위험을 느꼈음

* 위험을 느꼈다고 응답한 가정에서 복수응답
22.4

23.9

23.9

21.5

18.4

19.6

17.9

43.7

41.1

37.8

35.3

34.1

27.4

29.0 

33.9 

35.0 

38.3 

43.2 

47.5 

53.0 

53.1 

가족의 상부상조 기능 감소

재산분배에 대한 갈등

부모의 가정교육 역할 감소

개인주의적 경향

무자녀 또는 저출산

이혼

노인의 고립과 자살

심각안함 보통 심각함 (단위:%)

* 자료 : 서울시 「2013년 서울서베이」, 지난 1년은 2012.10.1.~2013.9.30.기간임.

□ 가족관련 위험 현황을 통계로 보면, 전체 가구 중 이혼가구는 2000년 4.6%에서 2013년 

8.5%로 증가했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30년e에는 14.1%에 달할 전망이며,

가구주의 연령이 65세이상이면서 혼자살고 있는 독거노인 가구는 2000년 2.1%에서 2013년 

4.6%로 증가했으며, 2030년e에는 9.1%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인구10만명당 자살자를 나타내는 자살률은 2000년 8.9명에서 2011년 26.9명으로 계속

증가하다 2012년 23.8명으로 감소했으나 2013년 25.6명으로 1년 만에 다시 증가함.

< 이혼가구 추이 > < 독거노인 가구 > < 자살 사망자 및 자살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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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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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구(가구주가 이혼상태인가구)

전체 일반가구 중 이혼가구 구성비

(단위:%)(단위:천가구)

65 95
139 163

369

2.1 
2.9 

4.0 4.6 

9.1 

0.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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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2000년 2005년 2010년 2013년e 2030년e

독거노인 가구(가구주 연령 65세이상 1인가구)

전체 일반가구 중 독거노인 가구 구성비

(단위:%)(단위:천가구)

919

1,670

2,013 2,045

2,662 2,722
2,391

2,560

8.9

16.4

19.8 20.1

26.1 26.9
23.8

25.6

0.0

5.0

10.0

15.0

20.0

25.0

30.0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00년 '03년 '05년 '07년 '09년 '11년 '12년 '13년

자살자 (명) 자살률 (명/십만명당)

* 자료 :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2000~2010년), 장래가구추계(2013, 2030년)」및 통계청「사망원인통계」국가통계포털(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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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의 삶

3-1. 스트레스 인지율
중고생 스트레스 인지율(평상시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또는 많이 느낌) : 42.1%(남학생 34.6%, 여학생 50.3%)

 ▶ 19세이상 성인 스트레스 인지율 28.7%보다 중고생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아

중고생 스트레스 주원인은 공부(성적, 진로 등) 58.3%, 부모님과 갈등 15.5%, 외모 10.4%  순

스트레스 해소방안으로 남학생은 게임, 여학생은 음악듣기가 가장 많았음

□ 2013년 서울 중고생(청소년) 중 42.1%는 ‘평상시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또한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경험(우울감 경험률)이 있다고 응답한 중․고생은 33.9%로 나타남.

○ 중고생 스트레스 인지율1)은 여학생이 50.3%로 남학생 34.6%보다 15.7%p 높았으며,

우울감 경험률도 여학생이 40.2%로 남학생 28.1%보다 높았음.

※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에 따르면, 만 19세이상 서울시민 스트레스 인지율(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비율)은 28.7%로 조사방법 등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중고생 스트레스 인지율이 성인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2012년 통계로 보면, 서울 중고생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주원인으로는 공부(성적, 진로 등)가 

58.3%로 1위였고, 다음으로 부모님과 갈등 15.5%, 외모 10.4%, 교우관계 7.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모두 순위 동일함.

○ 스트레스 해소방법(복수응답)으로 남학생은 게임이 49.6%로 가장 많았으며, 영화 및 예능프로 

보기 34.3%, 음악듣기 30.2%, 운동하기 30.1% 등의 순이고, 여학생은 음악듣기가 44.1%로 

가장 많았고, 영화 및 예능프로 보기 41.3%, 수다떨기 40.5%, 잠자기 29.7% 등의 순임.

<중고생 스트레스 주 원인(2012년)> < 중고생 스트레스 해소방법(2012년, 복수응답) >

58.3 

15.5 
10.4 7.5 

4.7 2.0 1.6 

58.1 

17.1 

9.0 
6.7 

4.6 2.6 2.0 

58.5 

13.7 11.9 8.4 
4.8 

1.5 1.2 

공부

(성적, 진로등)

부모님과

갈등

외모 교우

관계

가정

형편

선생님과의

갈등

건강

문제

전체 남학생 여학생(단위:%)

37.6 36.8 

31.2 

19.2 
22.4 

17.3 
13.9 

23.9 

9.1 

34.3 
30.2 

49.6 

30.1 

15.8 
13.8 

12.0 8.9 
7.7 

41.3 
44.1 

10.8 
7.1 

29.7 

21.2 
16.0 

40.5 

10.4 

영화, 예능

프로등보기

음악

듣기

게임 운동

하기

잠자기 노래

하기

소설, 

만화읽기

수다

떨기

방법

없음

전체 남학생 여학생(단위:%)

*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2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보고서」및 질병관리본부 원시자료 가공
- 공부(시험, 입시 등 성적 및 진로에 대한 부담), 부모님과의 갈등(간섭, 차별대우, 지나친 기대, 무관심, 학대 등), 외모(키, 체형, 생김새 등),      
    교우관계(폭력, 따돌림, 선후배관계, 이성문제, 친구와의 갈등 등), 가정형편(경제적 어려움, 집안환경, 부모의 불화, 별거, 이혼 등)
- 영화, 예능프로 등 보기(영화, 예능프로그램, 드라마, 애니메이션보기로 TV나 인터넷 등으로 보는 것 모두 포함)

1)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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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중 평균 수면시간

중고생 주중 평균수면시간 6.3시간 : 밤12시30분에 취침 아침 6시48분에 기상

 ▶ 고등학생 평균수면시간 5.6시간이며, 97.1%가 주중 하루평균수면시간이 8시간미만

 ▶ 고등학생 48.0%는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20.6%는 충분하다 응답

□ 서울 중고생 주중(월~금요일) 평균수면시간은 2013년 6.3시간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밤 12시30분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6시간18분만인 아침 6시48분에 일어나고 있음.

○ 이는 미국 국립수면재단에서 권고하는 만10~17세 청소년 권고수면시간2)보다 

약 2시간 정도 부족한 시간임.

○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생은 주중 평균수면시간이 5.6시간(밤 12시54분에 잠들었다아침 

6시30분에 일어남), 중학생은 7.1시간(밤 12시에 잠들어서 아침 7시6분에 일어남)임.

○ 주중 하루평균 수면시간이 8시간 미만인 중학생은 72.1%, 고등학생은 97.1%에 달하고

있으며, 고등학생 중 27.4%는 하루 5시간미만의 수면을 취한다고 응답함.

< 학생의 수면시간별 분포(2013년) > < 중고생 주중 평균수면시간 및 수면시간별 분포(2013년) >

4.6 

11.0 

23.7 

32.8 

27.9 27.4 
31.7 

26.1 

11.9 

2.9 

5시간미만 5~6시간미만 6~7시간미만 7~8시간미만 8시간이상

중학생 고등학생 (단위:%)

구 분
평균수면시간 수면시간별 분포

(%)

(주중) 잠든시간 일어난 시간
5시간미만 5~6시간미만 6~7시간미만 7~8시간미만 8시간이상

중고생 6.3시간 24.5시 6.8시 16.8 22.1 25.0 21.6 14.5 

 - 중학생 7.1시간 24시 7.1시 4.6 11.0 23.7 32.8 27.9 

 - 고등학생 5.6시간 24.9시 6.5시 27.4 31.7 26.1 11.9 2.9 

*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보고서」및 질병관리본부 원시자료 가공
주) 통계표 내의 값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주중 평균수면시간 : 지난주 주중(월~금요일) 수면시간의 평균 
  - 주관적 수면시간 충족률 : 최근7일동안 잠을 잔 시간이 피로회복에 매우충분 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분율

□ 2013년 중 고등학생들에게 최근 1주일동안 잠을 잔 시간이 피로회복에 충분했는지

물은 결과 중고생 27.2%만이 충분하다고 응답했으며, 40.5%는 수면부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중학생은 34.5%가 ‘충분하다’, 32.3%는 ‘부족  

하다’, 33.3%는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함.

○ 고등학생은 충분치 않다는 응답이 48.0%로  

‘충분하다’는 응답 20.6%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31.4%는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함.

27.2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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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33.3 

31.4 

40.5 

32.3 

48.0 

0% 20% 40% 60% 80% 100%

중고생

중학생

고등학생

충분하다 그저그렇다 부족하다

<  수면시간이 피로를 회복할 정도의 충분성 정도>

* 자료 :  2013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질병관리본부)

2) 미국 국립수면재단에서 권고하는 10~17세 수면시간은 8.5~9.25시간임.



 「통계로 본 서울사람들의 삶」                                                          e-서울통계 87호

- 10 -

3-3. 기대 교육수준 및 사교육 참여

15세이상 학생 중 91.6%는 4년제 대학교이상 교육수준 기대, 이중 32.4%는 석사이상 학력 기대

 ▶ 대학이상 교육 목적 1위 `좋은 직업 갖기 위해 ,̀ 15~29세 청년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국가기관` 
30세이상 가구주 76.4%는 자녀 교육비가 소득에 비해 부담스럽다고 응답, 그럼에도 사교육참여율 높아

 ▶ 초‧중‧고 학생 사교육 참여율 75.0%(초등학교 84.8%, 중학교 74.7%, 고등학교 61.6%) 

□ 2012년 15세이상 학생들 중 대부분인 91.6%가 대학교(4년제 이상)이상 교육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들이 대학이상 교육 받기를 희망(기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임.

○ 15~29세 청년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 23.9%, 대기업 20.9%, 공기업 18.5% 등의 순.

<15세이상 학생 기대교육수준>  <대학(교)이상 기대교육 목적(2012년)> <15~29세 선호 직장(2013년)>

2.6 5.7

59.2

32.4

고등학교

이하

대학

(4년제미만)

대학교

(4년제이상)

대학원

(석박사)

(단위:%)

44.5
35.9

12.7
6.9 

좋은 직업

갖기위해

능력과

소질 개발

학력 차별

분위기

기타

(단위:%)

1.7
2.1
2.6

3.5
8.5
8.6

9.7
18.5

20.9
23.9

기타

중소기업

벤처기업

해외취업

외국계기업

자영업

전문직기업

공기업

대기업

국가기관

(단위:%)

* 자료 : 통계청 「2012 사회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 2012년 학생이 있는 30세이상 가구주 76.4%는 자녀 교육비가 소득에 비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으며, 부담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2.8%에 불과였으며, 가장 주된 교육비 부담

요인으로는 보충교육비(과외비, 학원비 등)가 67.2%로 1위음.

□ 이처럼 부모는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부담스럽게 여기지만 초중고 학생들 3/4은 사교육을 받고 있음.

○ 2013년 서울 초중고 학생의 평균 사교육 참여율은 75.0%(초등학교 84.8%, 중학교 74.7%,

고등학교 61.6%)로 나타났으며,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7천원(초등

학교 33만5천원, 중학교 46만7천원, 고등학교 60만2천원) 나타남.

 < 30세이상 가구주 교육비 부담요인(2012년)> <사교육 참여율 및 참여자 월평균사교육비(2013년)>

0.2%

1.4%

1.5%

29.7%

67.2%

기타

교재비

하숙비

(자취, 기숙사비 포함)

학교납입금

보충교육비

(학원비, 과외비 등)

30세이상가구주

76.4%는소득에

비해교육비가

부담된다고응답

75.0 
84.8 

74.7 

61.6 

43.7

33.5

46.7

6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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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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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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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초중고평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참여율 참여자 1인당 평균사교육비(단위:%) (단위:만원)

* 자료 : 통계청 「2012 사회조사」                             * 교육부, 통계청「2013 사교육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 사교육비 범위(학원, 개인 및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좌 수강료를 의미함)는 초 중 고등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임. 방과 후 학교, EBS교재비, 어학연수비는 사교육비와 분리 별도항목으로 조사하여 집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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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과 여성

4-1. 여성취업 견해 및 취업 구조
여성이 가정일에 관계없이 계속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견해 : 1998년 28.7%→2013년 45.4%

2013년 여성 취업자 연령 비중 25~29세 13.8%, 30~34세 13.7%, 35~39세 10.1%, 40~44세 11.9%

2013년 15~54세 기혼여성 중 17.3%가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여성 취업자 중 45세이상 비중 2000년 28.3% → 2013년 42.1% 증가, 취업연령도 고령화

□ 15세이상 서울시민들은 취업관련해서 여성들도 ‘결혼과 출산 등 가정일에 관계없이 

계속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당위적 인식이 1998년 28.7%에서 2013년 45.4%로 

크게 증가했으나, 결혼, 출산 및 육아 시점에 경력단절현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취업자 연령에서도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여성의 연령별 취업자 분포는 경력단절 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있긴 하나 여전히 결혼, 출산 

및 육아 연령대를 기점으로 취업자가 줄었다가 이후 다시 재취업하는 M자형 취업 구조임.

○ 2000년에는 여성 취업자 중 25~29세가 17.1%로 가장 높았다가 30~34세 12.2%,

35~39세 12.1%로 낮아졌고, 40대 초반에 다시 증가하는 형태임.

○ 2013년에는 25~29세 13.8%, 30~34세 13.7%로 비중이 높았다가, 35~39세에 10.1%로 감소

하였으며 40대 초반부터 다시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여성인구가 증가하는 패턴임.

○ 40대에 들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 취업자 증가로, 전체 여성 취업자 중 

45세이상 비중이 2000년 28.3%에서 2013년 42.1%로 증가함.

<15세이상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여성 취업자 연령별 분포> <여성 취업자> (단위:천명,%)

8.3%
5.6% 6.2%

59.2% 

41.5% 39.1% 

28.7%

44.2% 45.4%

3.8%

8.7% 9.3%

1998년 2006년 2013년

가정일만 전념 결혼전, 출산전, 자녀성장후

가정일에 관계없이 계속 취업 모르겠음

2.7 

14.6 

17.1 

12.2 

12.1 13.3 

10.9 

6.9 
4.9 5.5 

1.0 

7.4 

13.8 

13.7 

10.1 

11.9 

12.1 11.8 

8.5 9.6 

(단위:%)

2013년

2000년

구 분 2000년 2013년
취업자 구성비 취업자 구성비

계 1,924 100.0 2,246 100.0 
15~19세 52 2.7 22 1.0 

20~24세 280 14.6 166 7.4 
25~29세 329 17.1 311 13.8 
30~34세 234 12.2 308 13.7 
35~39세 232 12.1 227 10.1 
40~44세 255 13.3 267 11.9 

45~49세 210 10.9 272 12.1 
50~54세 133 6.9 266 11.8 

55~59세 95 4.9 192 8.5 
60세이상 106 5.5 215 9.6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및「경제활동인구조사(취업자)」, 국가통계포털(KOSIS)
주) 통계표 내의 값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2013년(4월 기준) 15~54세 서울 기혼여성 185만6천명 중 17.3%(321천명)가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인 것으로 나타남.

○ 경력단절여성 32만1천명이 직장(일)을 그만둔 사유로는 결혼이 38.6%(124천명), 육아

36.4%(117천명), 임신 및 출산 21.8%(7만명), 초등학생 자녀교육 3.1%(1만명)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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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사노동 및 고용불안

2013년 가사노동 분담형태 : 아내 주책임+남편 약간 도움 62.0%, 아내 전적 책임 24.8%, 공평분담 12.1%

여성 취업자 중 48.3%는 가정생활보다 일 우선, 13.6%는 일보다 가정생활 우선이라고 응답

직업(장)에 대해 불안함 느끼는 여성 취업자 2011년 57.1%에서 2013년 62.4%로 증가

□ 2013년 서울가정에서는 가사노동 분담 형태가 ‘아내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다’

62.0%, ‘아내 전적 책임이다’ 24.8%, ‘남편과 아내가 공평하게 분담한다’ 12.1% 순임.

○ 15세이상 가구주에게 가사노동(집안일)을 어떻게 분담하는지 물은 결과, 남편과 아내가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비율이 2013년 12.1%로 2007년 7.6%에서 소폭 증가.

○ 반면,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응답 비율은 2007년 44.9%에서

2013년 24.8%로 줄었으며,

○ 아내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다는

비율은 2007년 46.1%에서 2013년 62.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가사노동 : 집청소, 빨래, 음식하기, 노인 및 어린이 돌보기 등

44.9 43.4 

32.9 

24.8 

46.1 
50.0 

55.3 
62.0 

7.6 5.8 
10.9 

12.1 

1.4 0.8 0.9 1.1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아내 주책임, 남편 약간 도움

아내와 남편 공평분담

남편 책임(전적 또는 부인약간도움)

(단위:%)

* 자료 : 서울시 서울서베이

아내 전적 책임

가사노동(집안일) 분담정도

□ 여성 취업자 중 직장을 잃거나 바꿔야 한다는 고용 불안감을 느끼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일과 가정생활 중 일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가정생활 우선보다 더 높게 나타남.

○ 2013년 만19세이상 여성 취업자 중 평소 직장(직업)을 잃거나 바꿔야 한다는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62.4%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1년 57.1%에서 5.3%p 증가하였음.

○ 또한 만19세이상 여성 취업자에게 일과 가정생활 중 어떤 것을 우선 시 하는지 물은 

결과, 일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48.3%, 가정생활 우선은 13.6%로 나타남. 남성 취업자는

일우선이 66.4%, 가정생활 우선 7.3%로 응답하여 가정생활이 우선이라는 생각은 여성 

취업자가 남성보다 약간 높았음.

<직장을 잃거나 바꿔야한다는 불안감1) >  (단위:%) <19세이상 취업자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2013년)>

19세이상 
취업자

계 불안함 불안 안함
매우 많이 

불안
약간
불안

별로 
불안안함

전혀 
불안 안함

2011년
계 100.0 61.4 19.9 41.5 38.6 31.0 7.6

남자 100.0 64.5 20.3 44.2 35.4 28.9 6.5
여자 100.0 57.1 19.4 37.7 42.9 33.9 9.0

2013년
계 100.0 65.1 21.8 43.3 34.8 29.6 5.2

남자 100.0 67.2 23.5 43.7 32.8 28.2 4.6
여자 100.0 62.4 19.6 42.8 37.6 31.5 6.1

58.7

66.4

48.3

31.3

26.3

38.1

10.0

7.3

13.6

0% 20% 40% 60% 80% 100%

전체

남자

여자

일우선 둘다비슷 가정생활우선

*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1) 지난 1주일 동안 일한 적이 있는 사람
주) 통계표 내의 구성비는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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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르신의 삶

5-1. 고령화 추이 및 노인부양 부담 증가

65세이상 인구 비율은 2003년 6.3%에서 2013년 11.2%로 증가, 2040년e에는 30.2%가 될 전망

 ▶ 65세이상 인구 2003년 65만명에서 2013년 116만7천명으로 10년 새 79.6%(517천명) 증가

고령화 추이 : 2005년 고령화사회 진입, 2020년e 고령사회 진입 전망, 2027년e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2003년 생산가능인구 12.1명이 고령자 1명 부양, 2013년 6.8명, 2040년e에는 2.0명으로 감소 전망

□ 서울시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6.3%에서 2013년 

11.2%로 증가하였음.

○ 65세이상 인구는 2003년 65만명에서 2013년 116만7천명으로 10년 새 79.6%(517천명)

증가함.

○ 서울은 2005년 65세이상 인구 비율이 7.1%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20년e 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65세이상 인구 비율 14.6%), 2027년e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65세이상 인구비율 20.4%)되고 있음.

    ※ 고령화 사회(UN 정의) :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비율을 기준으로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됨.

□ 이처럼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65세이상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2003년 12.1명에서 2013년 6.8명으로 줄었으며,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

될 경우 2020년e에는 5.0명, 2040년e에는 2.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전체 인구 중 65세이상 구성비 추이>  < 연령별 인구구조 및 사회적 부양부담 추이 >

6.3 7.1 8.2 9.0 9.5 10.0 11.2 
14.6 

20.4 

30.2 

'03년 '05년 '07년 '09년 '10년 '11년 '13년 '20년e '27년e '40년e

(단위:%)

고령사회 진입 전망

고령화사회 진입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구 분
연령별 인구(천명) 연령별 구성비(%) 고령자1명당 

생산가능
인구(명)전체 0~14

세
15~64

세
65세
이상 전체 0~14

세
15~64

세
65세
이상

2003년 10,277 1,797 7,830 650 100.0 17.5 76.2 6.3 12.1 

2005년 10,297 1,716 7,845 736 100.0 16.7 76.2 7.1 10.7 

2007년 10,422 1,608 7,961 852 100.0 15.4 76.4 8.2 9.3 

2009년 10,464 1,501 8,020 943 100.0 14.3 76.6 9.0 8.5 

2010년 10,575 1,444 8,123 1,008 100.0 13.7 76.8 9.5 8.1 

2011년 10,529 1,393 8,086 1,049 100.0 13.2 76.8 10.0 7.7 

2012년 10,442 1,347 7,985 1,111 100.0 12.9 76.5 10.6 7.2 

2013년 10,388 1,302 7,919 1,167 100.0 12.5 76.2 11.2 6.8 

2020년e 10,135 1,189 7,465 1,481 100.0 11.7 73.7 14.6 5.0 

2027년e 10,222 1,187 6,950 2,085 100.0 11.6 68.0 20.4 3.3 

2040년e 9,924 1,009 5,922 2,994 100.0 10.2 59.7 30.2 2.0

* 자료 : 서울시「등록인구(2003~2013년)」 및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40년)」, 국가통계포털(KOSIS) , e는 추정치를 말함. - 고령자 1명당 생산가능인구 = 15~64세 인구/65세이상 인구
주) 통계표 내의 값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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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고령가구 및 부양가치관 변화

전체 가구 중 가구주연령 65세이상 고령가구 비중 증가 : 2000년 8.5% → 2013년 17.0% 

부모 노후생계 자녀가 부양해야한다는 견해 크게 감소 : 1998년 86.2% → 2012년 28.7% 

65세이상 77.1% 노후에 자녀와 살기 희망하지 않고, 60세이상 건강‧경제문제로 어려움 느껴

65세이상 현재 월 소득 200만원이상 11.0%, 노후 희망소득이 200만원이상은 되어야한다 33.0%

□ 기대수명의 증가로 노후생활이 길어지고, 노년기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소득의 감소, 건강 

문제, 가족구성의 변화, 부양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짐.

□ 가족구성이 기존의 확대가족 체제에서 소핵가족 중심의 체제로 변화하면서 노부모 부양

기능이 매우 약화되고 있음. 과거 가족 안에서 노인을 돌보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노부

부만 살거나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결혼 취업이 늦어지면서 미

혼자녀를 부양하는 노인 증가로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인가구주가 증가하고 있음.

○ 가구주 연령 65세이상 가구는 2000년 8.5%에 불과했으나 2013년 17.0%로 증가했으며,

2030년e에는 전체 가구 중 33.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65세이상 가구주 및 가구구성비 추이>  < 65세이상 노인가구 가구형태별 분포 >

181 262
394

528 608

1,346

6.1 
8.5 

11.9 
15.1 

17.0 

33.3 

0.0 

5.0 

10.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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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3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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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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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95년 '00년 '05년 '10년 '13년e '30년e

65세이상 가구 전체 일반가구 중 65세이상 구성비 (단위:%)(단위:천가구) 구 분
전체일반 65세이상가구

가구 65세이상 
계

노인
단독

노인
부부

조부모
손자녀

자녀
동거1) 기타2)

가구수
(천가구)

1995년 2,966 181 39 43 3 92 5
2000년 3,086 262 65 72 4 116 5
2005년 3,310 394 95 111 5 176 7
2010년 3,504 528 139 155 15 209 11
2013년e 3,568 608 163 180 18 234 13
2030년e 4,042 1,346 369 407 47 496 28

구성비
(%)

1995년 100.0 6.1 1.3 1.5 0.1 3.1 0.2 
2000년 100.0 8.5 2.1 2.3 0.1 3.8 0.2 
2005년 100.0 11.9 2.9 3.3 0.2 5.3 0.2 
2010년 100.0 15.1 4.0 4.4 0.4 6.0 0.3 
2013년e 100.0 17.0 4.6 5.0 0.5 6.6 0.4 
2030년e 100.0 33.3 9.1 10.1 1.2 12.3 0.7 

* 자료 :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2000~2010년), 장래가구추계(2013, 2030년)」 국가통계포털(KOSIS) , 
 주 : 1) 2세대(조손가정 제외), 3세대, 4세대 이상의 가구의 합. 2) 노인 단독, 노인부부, 조손가정 및 2세대이상을 제외한 모든 가구 합.

□ 또한 자녀들이 전적으로 부모 부양을 책임지던 과거 부양가치관이 약화되고, 부모는 자신의 

노후에 대해 자녀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어, 정부와 사회의 노후보장체계 마련 및 부모 

스스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 증대되고 있음.

○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 변화 추이를 보면, 1998년 만해도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86.2%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그 비율이 2012년에는 28.7%로 크게 줄어든 반면,

부모 노후생계는 가족(자녀) 및 정부․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견해는 2002년 22.3%에서

2012년 54.0%로 증가하였으며, 부모 스스로 해결도 2006년 7.7%에서 2012년 13.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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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음.

○ 또한, 2013년 65세이상 77.1%는 노후에 자녀와 살기를 희망하지 않고 있음. 65세이상이 

노후에 희망하는 동거형태로 자녀와 잦은 왕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살되,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주유형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녀와 

가까운 곳에서 독립주거가 안 됐을 경우라도 자녀와 같이 살기보다는 노인전용공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은 2003년 38.2%에서 

2013년 22.9%로 감소하였음.

 < 15세이상 노부모 부양견해 추이 >  < 65세이상이 노후 희망하는 동거형태  >

86.2

64.8
60.7 

37.2 
30.4 

28.7 
22.3

29.1 

47.7 51.0 54.0 

10.9 11.3 7.7 
11.4 

15.0 
13.6 

2.9 1.6 2.5 3.6 3.6
3.7

1998년 2002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자녀 가족과 정부사회 스스로 기타(단위:%)

38.2 
30.4 27.9 

24.5 20.9 
22.9 

13.1 
18.7 20.6 

25.1 27.3 27.5 

46.3 
48.4 49.1 46.9 49.3 

46.2 

2.4 2.5 2.4 3.5 2.5 
3.4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자녀와동거 노인전용공간 자녀와가까운곳독립 기타(단위:%)

*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 각년도」                             * 서울시「2013 서울서베이」 
 - 부양견해(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 부모님의 노후 생계는 주로 누가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15세이상 응답)
   여기서, 가족은 자녀(장남 또는 맏며느리, 아들 또는 며느리, 딸또는 사위)를 말함.

- 질문 : 나이가 들어 혼자서 살기 어려울 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노인전용공간 : 실버타운, 양로원 등

□ 2013년 60세이상이 경험하는 어려운 문제(복수응답)로는 건강문제(60.5%)와 경제적인

어려움(56.3%)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이상의 현재 소득(이자, 임대, 용돈 

모두 포함)이 희망 소득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65세이상 인구 중 2013년 현재 월 평균 소득이 50만원미만이라는 응답이 28.5%,

200만원이상이 11.0%인 반면, 노후에 희망하는 월소득 50만원미만은 2.8%에 불과하고 

200만원이상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3.0%로 현재 소득이 희망 소득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60세이상이 경험하는 어려움(2013년)>  <65세이상 현재 소득과 희망 소득(2013년)>

0.1

2.5

3.8

10.1

11.5

13.8

13.9

18.1

56.3

60.5

7.7

기타

가족으로부터푸대접

일상생활도움서비스 부족

사회에서의경로의식약화

외로움, 소외감

노인복지시설부족

직업이없거나고용이 불안정

소일거리없음

경제적인어려움

건강문제

어려움없음
(단위:%)

*복수응답임

28.5 26.9 

33.6 

7.7 
3.3 2.8 

24.1 

40.1 

25.7 

7.3 

50만원미만

(소득없음포함)

50만원 ~ 

100만원 미만

100만원 ~

200만원 미만

200만원 ~

300만원미만

300만원

이상

현소득 희망 소득 (단위:%)

* 자료 : 통계청「2013 사회조사」,                               * 서울시「2013 서울서베이」
- 65세이상 현재 소득 :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지난 1년간(2012.10.1.~2013.9.30.) 월평균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이자, 임대소득, 용돈 모두 포함)

- 노후 희망소득 : 은퇴 후의 월 소득으로 얼마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현재의 물가를 기준, 65세이상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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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노후준비 실태 및 방법

65세이상 인구의 노후준비율 : 2005년 36.2%에서 2013년 51.4%로 증가

 ▶ 2013년 노후 준비자 중 노후준비방법(복수응답)으로는 은행저축>보험>공적연금 등의 순

65세이상 남성 노후준비율 56.8%인 반면, 여성 노후준비율은 46.8%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음

50~64세 준고령자 노후준비율 77.9%, 노후준비방법(복수응답) 보험>은행저축>공적연금 등의 순.

□ 노후준비 실태를 고령자(65세이상)와 준고령자(50~64세)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하고 있는 준고령자의 노후준비율이 고령자의 노후준비율보다는 높았음.

□ 65세이상의 노후준비율은 2005년 36.2%에서 2013년 51.4%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65세이상의 노후준비방법(복수응답)으로는 은행저축 50.0% > 보험 

40.4% > 공적연금 29.0%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성별로 보면, 2013년 65세이상 남자 노후 준비율은 56.8%인 반면, 여자는 46.8%에 불과

하였으며,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65세이상 여성 중 24.9%는 노후준비의 한 

방법으로 자녀가 노후생활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음.

 < 65세이상 노후준비율 추이>  < 65세이상 노후준비자 중 준비방법(복수응답, 20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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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37.0 

13.9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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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38.5 

20.7 
24.9 

16.2 15.5 

7.2 

은행저축

(적금,예금,

주식,펀드 등)

보험

(종신보험,

암보험 등)

공적연금

(국민연금, 사립교원,

공무원, 군인연금 )

자녀가

노후생활

책임질 것임

개인

연금

주택

줄여서 활용

부동산

투자

65세이상 전체 남성 여성 (단위:%)

* 자료 : 서울시 「서울서베이」 - 노후준비율 : 노후생활 마련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부

□ 또한, 2013년 베이비부머를 포함하고 있는 만50~64세 연령계층인 준고령자의 노후준비율은 

77.9%로 현재 65세이상 노후준비율 51.4%보다 높았으며, 준고령자 중 남성 노후준비율은 

82.5%로 여성 73.5%보다 높게 나타남.

○ 50~64세 노후준비를 했다는 응답자 중 방법(복수응답)으로는 보험 66.9%, 은행저축 57.9%,

공적연금 54.6%, 개인연금 29.5%, 부동산 투자 12.5%, 현재 주택 규모를 줄여서 발생하는  

수익 활용 8.5%, 자녀가 노후생활을 책임질 것임 2.4% 등의 순으로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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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노년 취업과 혼인 및 이혼
65세이상 취업자 비중 2003년 2.8%→2013년 5.3%로 증가하여 2012년부터 20~24세 취업자(8.9% →5.0%)추월

2013년 이혼한 남성(20,126건) 중 60세이상이 2,348건으로 11.7% 차지, 황혼이혼 꾸준히 증가

□ 65세이상 취업자 비중이 2003년 2.8%에서 2013년 5.3%로 증가한 반면, 20~24세 취업자는 

2003년 8.9%에서 2013년 5.0%로 감소하여 2012년부터 65세이상 취업자가 20~24세 추월함.

○ 65세이상 취업자 2003년 13만3천명에서 2013년 26만9천명으로 10년 새 2배 증가함

□ 65세이상 노인 중 정기적으로 나가는 직장이나 모임(정기적인 사회활동)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3년 50.9%에서 2013년 64.0%로 증가하였으며, 참여자 중 활동 유형(복수응답)

으로는 노인정 (경로당)이 45.5%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단체 33.5% 등의 순으로 응답함.

<20~24세, 65세이상 취업자 구성비> <연령별 취업자>(단위:천명, %) <65세이상 정기적 참여 모임 비율>
8.9 

6.6 

5.1 5.1 

5.0 5.0 

2.8 

4.1 
4.6 4.7 

5.1 5.3 

2003년 2007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24세 65세이상

(단위:%) 구 분 2003년 2013년취업자 구성비 취업자 구성비
계 4,753 100.0 5,097 100.0 
15~19세 64 1.3 39 0.8 
20~24세 425 8.9 257 5.0 
25~29세 679 14.3 584 11.5 
30~34세 720 15.1 709 13.9 
35~39세 627 13.2 589 11.6 
40~44세 682 14.3 650 12.8 
45~49세 570 12.0 632 12.4 
50~54세 399 8.4 618 12.1 
55~59세 277 5.8 473 9.3 
60~64세 178 3.7 276 5.4 
65세이상 133 2.8 269 5.3

50.9

60.6 61.9 64.0 

2003년 2007년 2010년 2013년

(단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 서울시 「2013 서울서베이」

□ 전체 혼인과 이혼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60세이상 혼인 및 이혼은 증가하고 있음.

○ 전체 혼인은 2003년 72,750건에서 2013년 68,819건으로 감소했음에도 60세이상 남성 

혼인은 696건→ 1,013건으로 1.5배, 여성 혼인은 195 → 533건으로 2.7배 증가함.

○ 또한, 전체 이혼은 2003년 32,499건에서 2013년 20,126건으로 감소했음에도 60세이상 

남성 이혼은 2003년 1,578건에서 2013년 2,348건으로 1.5배 증가, 60세이상 여성 이

혼은 638 → 1,352건으로 2.1배 증가하였음.

< 60세이상 혼인 건수> < 60세이상 이혼 건수>

696
934 1,002 1,013

195 345 437

533

2003년 2007년 2010년 2013년

남성

여성

(단위:건)

1,578

1,925

2,165
2,348

638
969 1,101

1,352

2003년 2007년 2010년 2013년

남성

여성

(단위:건)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혼인 및 이혼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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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교통수단 및 이용 만족도

통근 및 통학하는 시민비율 73.9%, 통근․통학 시 평균 소요시간은 34.9분.

 ▶ 통학 시 : 대중교통 70.7%(버스 31.1%, 버스+지하철 27.1%, 지하철 12.5%), 도보 23.3%

 ▶ 통근 시 : 대중교통 54.8%(버스+지하철 23.8%, 버스 20.2%, 지하철 10.8%), 승용차 26.2% 

버스 이용 만족률 2003년 24.0% → 2013년 62.7%, 전철은 2003년 45.3% → 2013년 71.3%

□ 2013년 만 15세이상 서울시민 중 73.9%(통근 62.2%, 통학 11.7%)가 통근 및 통학을 하고 

있으며, 통근 및 통학 시 평균소요시간은 34.9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 통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대중교통 70.7%(버스 31.1%, 버스+지하철 27.1%,

지하철 12.5%), 도보 23.3 등의 순임.

○ 통근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대중교통 54.8%(버스+지하철 23.8%, 버스 20.2%,

지하철 10.8%), 승용차 26.2%, 도보 14.5% 등의 순임.

 <15세이상 통근 및 통학 여부>   < 15세이상 통근 및 통학 시 주 교통수단(2013년)>

통학
11.7% 

통근
62.2% 

통근

통학

안함, 
26.1% 

15.8 

21.9 

11.1 

24.3 
22.1 

2.7 2.0 

23.3 

31.1 

12.5 

27.1 

0.6 

4.7 

0.7 

14.5 

20.2 

10.8 

23.8 
26.2 

2.3 2.3 

도보 버스

(버스간 환승포함 )

지하철

(철도)

버스+ 지하철 승용차 자전거 기타

전체 통학 시 통근 시 (단위:%)

* 자료 : 서울시 「2013 서울서베이」   - 그림안의 구성비(비율)는 반올림된 수치로 합이 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서울시민들은 교통수단의 쾌적성, 정시성, 친절함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주요 교통

수단인 버스와 지하철 이용 만족률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하철 이용 

만족률이 버스보다 높지만, 10년 새 만족률 상승폭은 버스가 더 높게 나타남.

○ 만15세이상 서울시민의 버스에 대한 만족률은 2003년 24.0%에서 2013년 62.7%로 

38.7%p, 지하철 이용 만족률은 45.3%에서 71.3%로 26.0%p 각각 증가함.

< 15세이상 버스 및 지하철 이용 만족도>                  (단위:%)

구 분
버스에 대한 만족정도 지하철에 대한 만족정도

계 불만족 보통 만족 계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약간 약간 매우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3년 100.0 29.6 6.7 22.9 46.4 24.0 21.3 2.7 100.0 12.3 2.1 10.1 42.4 45.3 36.8 8.6 

2007년 100.0 13.3 2.5 10.7 40.6 46.1 36.5 9.6 100.0 11.4 1.8 9.6 34.7 53.9 41.6 12.4 

2010년 100.0 10.1 1.5 8.5 37.3 52.6 47.2 5.4 100.0 6.4 0.5 5.9 29.3 64.4 53.6 10.8 

2013년 100.0 4.8 0.3 4.5 32.5 62.7 53.3 9.4 100.0 5.5 0.5 5.0 23.2 71.3 55.6 15.8 

* 자료 : 서울시「서울서베이 각년도」   - 표 안의 구성비(비율)는 반올림된 수치로 합이 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서울의 교통수단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교통수단의 쾌적성, 정시성, 친절함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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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문‧독서‧문화예술 관람

13세이상 신문보는 인구 비율 79.6%, 일반신문(62.3%)보다 인터넷신문(81.1%)을 많이 봄

독서인구 비율 69.3%, 독서량 1인당 연평균 19.3권, 교양서적은 여자가, 직업서적은 남자가 더 독서율 높음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비율은 70.3%, 관람내용으로는 영화 관람률 90.2%로 가장 많았음

□ 2013년 만13세이상 중 신문을 보는 사람의 비율은 79.6%로 2011년 83.5%에 비해 3.9%p

감소하였으며, 여성(74.5%)보다는 남성(85.0%)이 많이 보고, 일반신문(62.3%)보다는 인터

넷신문(81.1%)을 더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남.

<13세이상 신문보는 인구(인터넷신문 포함)>                (단위:%)

구 분
계

신문1)
보는 
인구
비율

(지난 1개월동안(2013.4.11.~2013.5.10.) 2주일에 1회 이상 신문을 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일반
신문 

인터넷
신문소계

거의 
매일

1주에 
3~4회

1주에 
1~2회

2주에 
1회

소계
거의 
매일

1주에 
3~4회

1주에 
1~2회

2주에 
1회

2011년 100.0 83.5 73.1 100.0 47.4 17.8 22.3 12.5 77.8 100.0 54.8 21.6 16.7 6.8 
2013년 100.0 79.6 62.3 100.0 47.9 18.1 20.4 13.6 81.1 100.0 60.5 18.7 13.9 6.9 

남    자 100.0 85.0 67.7 100.0 53.6 17.4 18.0 11.0 80.6 100.0 66.9 15.8 11.4 5.9 
여    자 100.0 74.5 56.6 100.0 40.5 19.0 23.6 16.9 81.7 100.0 53.9 21.8 16.5 7.9 

*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1) 신문 구독여부와는 관계없이 지난 1개월 동안 2주일에 1회 이상 신문을 본 사람

□ 또한, 지난 1년 동안 13세이상 독서인구 비율은 69.3%로 나타났으며, 독서인구 1인당 연

평균 독서권수는 19.3권임. 종류별로 보면, 교양서적 독서율은 여자(76.9%)가 남자(69.4%)

보다 높았으며, 직업서적 독서율은 남자(47.3%)가 여자(31.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13세이상 독서하는 인구(복수응답)>                (단위:%, 권)

구 분 계
 

(지난 1년동안(2012.5.11.~2013.5.10.)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독서

인구비율
잡지류

교양

서적

직업

서적

생활,취미,

정보 서적
기타

독서1)

권수독서권수 독서권수 독서권수 독서권수 독서권수
2011년 100.0 69.8 50.6 8.2 75.8 10.8 39.9 8.4 30.7 5.8 22.1 22.5 22.5
2013년 100.0 69.3 47.9 6.6 73.3 9.7 38.9 8.1 26.7 5.1 19.7 22.8 19.3
남   자 100.0 69.0 42.5 7.4 69.4 10 47.3 8.9 22.6 5.9 25.3 25.9 22.2
여   자 100.0 69.6 52.8 6.1 76.9 9.5 31.0 7.1 30.4 4.6 14.5 17.6 16.7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주 : 1) 독서 인구 1인당 연평균 독서권수

□ 지난 1년(2012.5.11.~2013.5.10.)동안 13세이상 공연, 전시 및 스포츠를 한번이라도 관람한 

사람은 70.3%로 나타났으며, 관람 분야로는 영화 관람이 90.2%로 가장 많았음.

<13세이상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복수응답) >                (단위:%, 회)

구 분 계
관람함 

(지난 1년동안(2012.5.11.~2013.5.10.) 공연 및 스포츠를 관람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평균관람횟수)
음악․ 연주회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관람

인구
비율

평균
횟수

인구
비율

평균
횟수

인구
비율

평균
횟수

인구
비율

평균
횟수

인구
비율

평균
횟수

인구
비율

평균
횟수

인구
비율

평균
횟수

인구
비율

평균
횟수

2011년 100.0 67.0 9.7 29.8 2.6 34.9 2.5 3.8 2.7 86.4 6.5 27.4 2.6 26.1 2.5 23.3 4.1 
2013년 100.0 70.3 10.1 25.3 2.7 33.1 2.7 3.2 3.5 90.2 6.9 26.4 2.7 23.1 2.8 20.6 4.2 
남   자 100.0 68.8 9.8 20.7 2.8 27.4 2.4 2.6 4.5 89.3 6.8 24.3 2.6 17.9 2.4 29.7 4.5 
여   자 100.0 71.7 10.4 29.5 2.7 38.2 2.8 3.9 2.9 91.0 7.0 28.4 2.8 27.9 2.9 12.4 3.5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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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말(휴일) 여가생활

주말‧휴일 주 여가활동으로 TV(DVD) 시청이 33.8%로 가장 많고, 가사일 13.2%, 휴식 10.5% 순

앞으로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여행이 4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문화예술관람 9.5% 순

13세이상 24.6%가 여가활용에 불만족, 주된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 62.1%로 가장 높았음

□ 가장 희망하는 여가활동은 여행이지만, 현실에서는 주로 TV(DVD) 시청, 가사, 휴식으로 

여가시간 보내고 있음.

○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용 방법으로는 TV 및 DVD 시청이 3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사일 13.2%, 휴식 10.5% 등의 순임.

○ 현실과 달리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앞으로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는 

여행이 48.5%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 관람 9.5%, 스포츠 활동 

8.6% 등의 순으로 나타남. TV 및 DVD시청을 희망한다는 응답은 5.7%에 불과하였음.

<13세이상 주말이나 휴일 주 여가활동 및 향후 희망하는 여가활동(2013년)>   

0.5

0.8

1.2

3.5

4.0

5.0

5.1

5.7

8.2

8.5

10.5

13.2

33.8

1.7

2.6

4.4

6.6

9.5

1.5

48.5

8.7

3.9

3.2

3.1

0.5

5.7

기타

스포츠관람

창작적 취미

자기 개발

문화예술 관람

컴퓨터게임, 인터넷검색 등

여행

스포츠활동

사교 관련일

종교 활동

휴식

가사일

TV 및 DVD시청

희망하는 여가활동(이상)

주말 및 휴일 주 여가활동(현실)

(단위:%)

* 자료 : 통계청 「2013 사회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조사대상 : 만13세이상

□ 평소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28.0%, 보통 47.4%, 불만족 24.6%로 나타

났으며,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라는 응답이 

62.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간부족 20.2% 순임.

<13세이상 평소 여가생활 만족률>  <만족하지 못한다면 주된 이유(2013년)>

만족
28.0%

보통
47.4%

불만족
24.6%

0.1

0.9

1.0

1.1

2.2

5.5

6.9

20.2

62.1

기타

여가정보 부족

교통 혼잡

여가시설 부족

여가를 함께 즐길사람이 없어서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

건강, 체력 부족

시간 부족

경제적 부담

(단위:%)

* 자료 : 통계청 「2013 사회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조사대상 : 만13세이상


